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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명의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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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에서는 태아가 분만에 이르렀다 해도 낙태를 하용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코모 (Andrew Cuomo)씨는 통과된 그런 법을 거부하지 않고 조인했다고 해서 그가 속한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태아가 분만된 직후 즉 갓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산모와 의사가 합의하면 아기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단 한 표차로 부결 되었습니다. 그런 유아 살인 법을 추진했던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는 소아 정신과 의사 출신입니다.

1973년에 미국 대법원은 “산모의 잉태 초기에는 태아가 생명체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안은 로 대 웨이드 (Roe V. Wade)라고 불리는데 생명체가 아니니 낙태를 해도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극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그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논란은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언제인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로 대 웨이드” 판결 전에는 생명이 잉태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이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미국의 헌법 5조와 14 개정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로부터 시작된다는 전제는 “모든 낙태가 살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임신 한지 12주 이내에는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 되고 12주에서 26주 동안에는 낙태의 합법성을 각 주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27 주부터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금지되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6 년 동안에 5,500만 명의 태아의 생명이 끊겼습니다. 문제는 산모의 건강 문제를 낙태의 정당성에 연결한 점입니다. 건강도 말로는 간단하지만 건강을 제대로 정의하자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산모의 연령이 너무 낮거나 높은 점도 다 건강 정의에 포함된다는 관점에서 낙태는 입법 정신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훨씬 넓게 시행되었습니다.

생명은 임신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고 미국 민의 대다수가 믿고 있습니다. 단 사법계에서는 생명의 시작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가 거의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근본적으로 산모의 건강을 이유로 시행되지만 통계에 의하면 산모의 건강 때문에 시행되는 낙태는 1/3도 되지 않고 2/3는 산모의 편리를 위해서 시행 된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변호사도 고용 할 수 있지만 태아는 스스로 변호사도 고용할 수 없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죽어가야 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려면 애초 피임을 할 것이지 무책임하게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 

